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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한국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에서 매년 한국 차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를 시상하는 명원차문화상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이신 사부대

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늘 한국의 다성으로 불리는 초의스님을 생각할 때 함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다도의 선구자이신 명원 김미희 보살입니다.

옛날 제가 제방선방을 다니며 공부하던 시절 또한 큰 스님들을 만나 법담을 

듣던 시절 자주 듣던 이름이 바로 명원 김미희 보살입니다.

큰스님들께서는 한국불교가 명원 김미희 보살 같은 분이 여러분이 있으면 

많은 발전 할 텐 데라는 말씀을 자주하셨습니다.

한국 차 문화의 복원뿐만 아니라 명원 김미희 보살은 불교와 바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의 다성으로 불리는 초의선사께서 당시 위기에 처해있던 한국불교를 중

흥시키기 위해 당시 최고의 신지식인들과 차를 통해 교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쇠락해가던 조선불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빛난 법향이 오늘에 이

어지고 있습니다.  명원 김미희 보살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예절도 찾기 어려웠던 어려운 시절.

우리국민들의 심신을 정화시키고 우리국민들의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

국전통차문화를 복원하고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명원 김미희 보살의 차향으

로 인해 오늘날 한국의 차 문화는 찬란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다성 초의스님과 한국다도의 선구자인 명원 김미

희 보살을 늘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더욱 기쁜 것은 2대에 걸쳐 한국불교와 한국 차 문화 발전에 계속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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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김의정 회장님은 명원 김미희 보살님에 뒤를 이어 

한국다도의 종가를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중흥의 요람인 대한불교

조계종중앙신도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한국불교의 청복이요. 한국차문화의 

청복인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

한국다도의 선구자 명원 김미희 보살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차향의 청복, 

예절의 청복, 전통문화의 청복을 함께 느끼고 추모해봅시다.

아울러 오늘 그런 명원 김미희 보살의 삶을 실천하는 분들인 명원차문화상 

수상자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국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이 명원 김미희 보살의 삶과 정신을 

훌륭하게 선양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다도의 종가가 되기를 간곡

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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